
- 1 -

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4. 6. 26.(수) 금융위 의결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ʼ24.1.2일 공포, ’24.7.3일 시행)｣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위임한 책무
구조도 작성·제출방법, 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직원 등 규정

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

  ʼ24.6.26일(수),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24.1.2일 공포, ’24.7.3일 시행)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24.6.11일 국무회의 통과)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 등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첫째,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하며,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정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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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을 추가하였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규정에서는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추가하였다. 

  셋째,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를 추가하였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

으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은 담보권의 실행 등 현행 사후승인 신청사유와 

유사하고, 경매 낙찰의 불확실성을 감안시 사전에 대주주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배구조법 시행일인 ’24.7.3.(수)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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